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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8월 16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의약관리팀장 김선희 ☎440-2731
∙담당자 김경은 ☎440-2734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구없는 마약중독 … 인천시, 마약퇴치 홍보대사 위촉
- 전(前) 당구선수 차유람, 인플루언서 이재시, 테니스 선수 이재아 위촉 -

- 유정복 시장, “시민 소통, 또래 공감으로 마약 중독 예방 활동”당부 -

인천시가 마약 중독의 위험을 알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활동

에 팔을 걷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8월 16일 시청 접견실에서 전(前) 당구 국

가대표 선수 차유람(35), 전(前) 축구 국가대표 이동국 선수의 자녀인 

인플루언서 이재시(15), 테니스 선수 이재아(15)를 인천시 마약퇴치 홍

보대사로 위촉했다. 

인천시 최근 3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은 2020년 1,041명, 2021년 1,087

명, 2022년 1,004명이다. 이 중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20년 22명

(2.1%), 2021년 32명(2.9%), 2022년 42명(4.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

다. 전체적인 마약 사범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10대 마약 노출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마약 중독율 위험이 높아지자 인천시는 

마약퇴치 강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신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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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당구선수 차유람은 유튜브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 관련 영상 

제작 등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다양

한 매체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등 마약 퇴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前) 축구 국가대표 이동국 선수의 자녀인 인플루언서 이재시, 테니

스 선수 이재아 자매는 인스타그램 10만 명 이상의 영향력 높은 인플

루언서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해 마약류 폐

해 인식 개선 활동을 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마약 관련 범죄를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으

며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단속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시민과 

소통하며 또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홍보를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마약퇴치 홍보대사가 되어주길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지난 6월 마약 중독 근절을 위한 경찰청과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노 엑시트(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는데, 당시 유 시장은 다음 주자로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차유람 전 당구선수와 이재시, 이재아 양을 지목했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